
“방통위 직원들, 다산의 청백리 정신 계승 결의 다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최성준 위원장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방문하고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직자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27일

(월), 28일(화) 양일간에 걸쳐 나누어 실시한다.

방통위 직원들은 정약용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되새기고 바람직한

공직관 정립과 함께 청렴 실천을 결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청렴실천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

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직자들 모두가

다산 선생의 공정(公正)과 청렴(淸廉)의 공렴(公廉)정신을 실천

하자“고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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